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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트 크림프만, 마리아 에델부르가 수녀는 체코의 쾨닉스그래츠에서 아우구스테와 카를 

하인츠 크림프만 사이에서 태어났다. 1년도 못 되어 남동생이 태어났다. 1945년에는 어머니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이 거주하던 웨스트팔렌의 알버슬로로 도주했다. 후에 부친이 

그곳에서 가족들을 찾아냈다. 마리아 에델부르가 수녀는 도주를 했던 이 경험에 대해 꽤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나중에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에디트는 알버슬로에서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1953년, 가족이 뮨스터로 이사해 

왔다. 에디트는 보육교사가 되고자 했으므로 힐데가르디스 학교에 다녔고 뒤이어 코스펠드에서 

보육교사 학교에 다녔다. 교육을 마친 다음 1963년 5월 18일에 코스펠드에 있는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1964년 2월에 청원소를 떠났다. 같은 

해 7월, 모친이 세상을 떠났다. 1965년 5월, 에디트는 수녀회로 돌아와 1965년 8월 3일에 

착복을 했고 1067년 5월 4일에 첫 선서를 발했다. 수녀는 첫 번째 입회 그룹이나 새로운 

입회그룹이나 모두 가깝게 느꼈다.  

마리아 에델부르가 수녀는 뤼넨, 코스펠드, 람스도르프에 있는 여러 어린이 집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사회 교육학 공부를 위해 프라이부르그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수녀는 그 시기에 대해 몹시 즐겨 말하곤 했다.  

1988년, 부제와 사목봉사원에서 사목 보조자 양성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코스펠드의 성 

라우렌시우스 본당에서 사도직에 임했다. 양성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뮨스터, 알렌 포헬름과 

뮨스터 성 안토니오스에서 일했다. 본당에서 일하기 전부터 아버지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다. 본당 사도직을 마치자,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아버지는 이를 매우 감사히 여겼다. 특히 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그랬다. 2013년, 마리아 에델부르가 수녀의 암 선고는 그에게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수녀의 남동생도 같은 병으로 얼마간 고생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수녀는 병에서 회복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병이 악화되었다. 마침내 화학요법도 더 이상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해 이후로 마리아 에델부르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했다. 

수녀는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빛은 수녀에게 중요한 

심상이었다. „내가 죽으면 빛이 나를 향해 오겠지.“ 이제 수녀는 이 빛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